
국내 구난활동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

†정창현․남택근*․류찬열**

†,* 목포해양대학교 교수, ** 코리아샐비지

요    약 :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2010년 천안함 사고에서와 같이 사고시 초기대응과 구조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심각한 해

양오염사고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. 해양사고 발생시 현장의 비상대응체계의 부족, 혼란 등으로 인한 구난활동의 지연으로 피해 

규모가 확산될 수 있으며, 구난장비를 포함한 예선의 신속한 지원이 구난의 핵심으로 판단된다. 선진국에서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

통한 수준 높은 기술과 첨단장비를 통해 전세계 대형 해양사고에 참여하고 있으나, 국내 민간 선박구난업체는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

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,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. 따라서 최근에 실시된 국내의 대표적 구난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

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. 

핵심용어 : 초기대응, 구조체계, 해양오염사고, 비상대응체계, 구난활동, 예선의 신속한 지원 

†교신저자 : 정창현(종신회원) hyon@mm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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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난 핵심기술개발 사업(D10811511H360000170)"의 연구비 

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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